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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계 교육과정의 동향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

였다. 교육과정의 개정이 잦아지고, 교과목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은 여러 면에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여러 나라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이와

같은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자국어 교육과정 속 교육

내용의 범주를 동일시하거나, 교육과정이 형성된 사회적․문화적인 맥락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을 극복하여 프랑스의 교육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

학교에 이르기까지 인문적 교양을 포함한 ‘문화 능력의 향상’을 자국어 교육의 보편 목표이자 특수 목

표로 두고 있다.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언어 학습’, ‘읽기’, ‘쓰기 표현’, ‘말하
기’, ‘예술사’, ‘정보통신기술’ 등 6가지로 설정된 교육 내용 범주별로 역사성과 문화성을 강조하고, 실

제적인 연습을 중시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각 범주별 교육 내용 제시 방식 역

시 다양한 편이지만, 범주 간의 연계성이 뚜렷하고 학년별 위계가 뚜렷하여, 다양성 속에서 체계성을
구현하고 있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문화 능력의 향상은 매우 뚜렷한 자국어 교육의 목표

로서 각 교육 내용 범주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프랑스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의 고전 목록이 제시된 읽기 내용 범주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특징을 매우 잘 드러내는 범주
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이 갖는 이상과 같은 특징을 참고한다면, 우리나라 국어 교

육과정에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의 구성을 위해서는 국어의 위상에

대한 교육적․학술적 검토, 하위 영역 구분의 정당성 검토, 교육 내용의 제시 방식의 다양화, 내용 범
주 간의 연계성과 위계성에 대한 교육적 검토 등을 사전에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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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세계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의 위상과 성격을 재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국어 교육과정의 설계를 위해서는 국어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치 등 실행을 위한 실천적 고려 못

지않게 국어교육의 위상과 성격에 관한 메타적 검토가 중요하다. 세계 주요 국가의 자국어 교육

과정은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의 특징과 변화 방향 점검을 위한 시사점을 준다.

최근 세계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특성 점검’1)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역

량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2)에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따르는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성취할 역량(competence)을 중시하여 구체적으로 그 역량이 무엇인지

를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다(전제철 외, 2009).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 실행의 결과로 얻어질

인재상에 대한 고려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그 사례이다. 2015년 교

육부에서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면서 국가 교육의 계획에서 ‘창의융합형 인

재’를 중시할 것임을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14a, p. 2). 이런 추세에서 국어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으로서 갖는 보편성과 더불어, 다른 교과와는 구분되는 개별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런데 실제적(practical) 차원에서 국어 교육과정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구현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교육과정의 지향에 관한 총론적인 서술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개별 교과의 특수

성을 전제로 한 서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중시하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구분에 관한 기존의 틀을 벗어난 교육과정 설계 방향을 제

시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는 ‘인문 교과’의 신설 등을 장기 과제로 삼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4b, p. 3). 이와 같은 언급이 구체화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고교

교육과정에 ‘인문 교과’ 신설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하위 과목을 무엇으로 둘 지에 관한

논란이 불가피했다. 이와 관련해 ‘문학’ 과목을 인문교과 안으로 편입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국어 교과 내 하위 선택 과목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

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교육과정 개정의 이슈 속에서 교과 간 통합이나 하위 과목 선정 등은 더 이상 국어교육학계

내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의 교과를 통합

하거나 새로운 교과를 창설한다면, 국어 교과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국어 교과의

1) 이에 대해서는 윤현진 외(2008)에서 국가별 사례 등 구체적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서는 전제철 외(2009)에서 국가별 사례 등 구체적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영근 외(2014)
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여 핵심 성취기준을 개발해야 함을 역설하고 교과별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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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과목들은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 결국 국어 교육과정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구현하는 일은

총론 층위와 각론 층위에서 국어 교과가 갖는 교육적 위상과 가치에 관한 질문을 마주하는 일임

을 알 수 있다. 국어교육학 연구에서는 대내외적으로 국어교육의 위상과 가치에 관한 설득력 있

는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답에 대한 모색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설계를 위해서는 실행 차원의 실천적인 구상 못지않게 국어교육의 위상과 성격에 관

한 이론적 검토가 필수적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어교육의 위상과 성격에 관한 검토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분

석하고자 한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프랑스는 유럽 주요 국가 중의 하나로, 교육과정의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 및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3) 교육과정 일반에서뿐만 아니라, 국어교

육 연구에서도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은 주요 연구 대상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간의 연구에

서는 주로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이 여러 국가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 조사 및 소개

의 과정 중 일부4)로서 다루어졌다. 해설 혹은 소개 이후 심층적 분석을 위한 후속적 작업이 많

지는 않다. 프랑스 자국어 교육과정에만 범위를 한정한 후속 연구들은 대체로 국어교육의 특정

하위 영역에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5) 이들 연구물 중 황순희(2009)의 연구는 프랑스의 자국

어 교육과정 개정 동향과 함께 교육과정의 특징을 비교적 소상히 다룬 연구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연구물들의 결과를 수용하되 논의의 범위를 특정 하위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프랑스에서 자국어교육의 위상과 의미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확

인하고자 한다. 대내외적으로 국어교육의 위상과 가치에 관한 질문에 제기되고 있는 시기에 이

와 같은 논의가 절실하다.

Ⅱ.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경향

이 장에서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의 전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

간의 연구사에 나타난 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몇 가지 특징적인 이해의 경향을

살필 것이다. 연구사의 여러 관점들 중 수용할 만한 것들이 있으나, 극복할 점 역시 없지 않다.

여러 관점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어

떤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3) 이와 같은 사례로는 정영근 외(2010), 조지민 외(2014) 등을 들 수 있다.
4) 이와 같은 연구로는 김보람(2005), 김혜숙(2005), 이관규(2006), 서혁(2014) 등을 들 수 있다.
5) 이와 같은 연구로는 노은희, 이선영(2012), 유미향(2012)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8권 제3호 (2015)

- 82 -

1. 교육 내용 범주의 동일시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연구사에서 활용된 분석의 주요 기준

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타의 교육과정 연구에서도 발견되는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교육과정상에 진술된 ‘교육 내용’의 범주 구분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 프랑스 교육과정에 구분되어 제시된 몇몇

‘교육 내용’의 범주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의 동일성을 전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계 여러 국가의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의 교육 내용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

이 있다. 그 분류의 결과를 묶어 칭하는 말이 교육과정마다 다양하다. 교육과정상에 수록된 교

육 내용의 범주를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하위 영역’이라 칭하여 구분한다. 프랑스의 자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특별히 ‘영역’으로 칭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두 국가 교육과정의

차이를 감안하여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용어가 가져오는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의 교육과정에서 자국어 교육 내용을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본고서는 ‘교육

내용의 범주’라 칭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 중 중학교 단계의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의 범주’를 ‘읽기’, ‘쓰기’, ‘말하기’, ‘언어 학습’, ‘예술사’,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구분했

다.6) 주지하듯,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에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5개

하위 ‘내용 영역’으로 ‘교육 내용의 범주’를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 국가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의 범주’ 사이에는 명시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은 그 명칭이 일

치하며, ‘문법’은 ‘언어 학습’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물에서는 프랑스 교

육과정의 ‘교육 내용의 범주’와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의 범주’인 하위 ‘내용 영역’

의 유사성 혹은 일치를 전제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과정의 전체 체계를 분석7)하거나, 특

정 하위 영역의 특수성을 분석8)하는 데 있어서 대개 이와 같은 전제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자국어 교육과정 속의 ‘교육 내용의 범주’와 우리나라 자국어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범주’인 하위 내용 ‘영역’의 내포와 외연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분석을 수행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 내용 확인을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을 확인해 보자.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의 하위 내용 영역 구분의 근거는 기저 학문 분야에 있다. 각 영역의 구

6)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2007-2009년에 최종 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개정된 중학교 프랑
스어 교육과정, 2007년 개정된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원문을 참고하였다. 프랑스의 교육과정
문서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education.gouv.fr/ (검색일: 2015. 3. 1)

7) 이와 같은 연구로는 김보람(2012), 김혜숙(2005), 이관규(2006) 등을 들 수 있다.
8) 이와 같은 연구로는 유미향(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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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교육 내용 선정의 주요 근거이다.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능교육 영역, ‘문

법’의 문법교육 영역, ‘문학’의 문학교육 영역, ‘매체 언어’의 매체교육 영역 등 하위 영역의 기저

학문 분야에서 개발하고 검토한 교육 내용이나 교수 학습 활동 등이 교육과정 개발 당시에 설정

한 교육내용 체계를 토대로 재구조화된다.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에서 하위 영역의 구분은 영

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 구조화의 방향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 교육 내용은 충분한 독립성을 갖고 설계된

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실제’, ‘지식’, ‘기능’, ‘태도’ 등 각 영역의 내용 체계 구조화 방식

을 통일(교육과학기술부, 2012, pp.5-6)하고 있지만, 내용 체계의 통일성이 교육 내용의 독립

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영역 간 통합이나 영역 재구조화 등이 논의되

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영역 통합이 시도된 사례가 거의 없다.9)

그렇다면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경우는 어떠한가?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의 범주’ 구성이 갖는 내포와 외연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상의 ‘영역’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점

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프랑스의 중학교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자국어 학습 기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여기에서 프랑스 자국어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범주’의 특성을 유추해 보자. 세부 내용은 아래

와 같다.

① 프랑스어 연습, 숙련, 분석 (문법, 철자법, 어휘)

② 학년별 맞춤 시대를 적용한 연대기적 전개(6e-고대, 5e-중세, 르네상스, 17세기, 4e-18,
19세기, 3e-20, 21세기) : 이처럼 폭넓은 범위를 중요시하면서, 교과 간 상호 학습과 활

동이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프랑스어 교육과 역사 교육 사이의 일관성이 보장된다.

③ 문학 형식과 장르 연구 입문
④ 예술사와 연계된 다른 시대의 자신, 타인, 세계에 대한 시선

⑤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다양한 쓰기 훈련을 통한 완성

프랑스의 교육과정에서는 프랑스어 학습이 다른 교과와도 조화를 이루고, 언어교육, 읽기, 쓰

기, 말하기 등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자국어 학습의 기본적 교육 내용이라고 밝힌 위의 다섯 가지 내용을 보건대, ‘듣기·말하기, 읽

기, 쓰기’의 3가지 영역 언어 기능의 훈련이나 ‘문법’, ‘문학’의 이해 등의 엄밀한 구분과 그에 따

른 교육 내용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①-⑤ 항목의 내용을 보

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기능의 엄밀한 구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②-⑤의 교육

내용에서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과의 유사성이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②에서는 중학교 학년별

로 읽을 독서 목록의 범위를 제시하였고, ③에서는 문학 형식과 장르에 입문하도록 하는 것을

9) 물론 최근의 교육과정에서 영역 통합 교과 사례로 <고전> 과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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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내용으로 제시하고 ④에서 ‘예술사’의 구도에서 탐구 가능한 주제 혹은 지향을 제시하였다.

①에서는 문법 지식의 엄밀한 체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요컨대 ①-⑤의 기본 교육 내용은 프랑

스의 자국어 교육과정 내용이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과정과 차이가 클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 주

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①-⑤에서 명시한 자국어 교육의 기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교육 내용의 범주’를

세분화하였다. ‘언어 학습’, ‘읽기’, ‘쓰기’, ‘말하기’, ‘예술사’, ‘정보통신기술’의 6가지가 그것이다.

이들 ‘교육 내용 범주’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면, 프랑스의 ‘교육 내용 범주’를 우리나라 교

육과정상의 ‘교육 내용 범주’인 ‘영역’과 동일시하여서는 프랑스 교육과정의 특징을 오해할 가능

성이 큼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교육 내용 범주’ 중 ‘읽기’의 예를 들어보자.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내용 범주와 관련해 ‘인문적 교양(culture humaniste)’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예술 문화적

지식’, ‘예술 문화유산 읽기’, ‘문학 장르와 형식의 발견’, ‘개인과 문명의 특성에 관한 고찰’ 등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삼는다. 읽기 방법으로는 ‘분석적 읽기’와 ‘훑어 읽기’를 연습하고, 읽기 자료

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세계 문화 유산과 이미지 자료 등을 주로 다룬다(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p. 8-10).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상에서 읽기

교육 내용 범주에서는 읽기 기능의 훈련보다 읽기 목록의 확보를 통해 인문적 교양을 비롯한 문

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에서 읽기 지식과 전략 등을 중심으로 읽기 기능을 훈련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프랑스의 ‘읽기’ 교육 내용 범주는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의 ‘영역’과 차이가 크다. 프랑스에서는 교육 내용 범주를 엄밀히 구분하여 영역 독립적

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 내용 체계의 통일성을 교육과정 구성의

주요 원리로 삼고 있지 않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에서 하위 내용 영역

으로서 ‘읽기’와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 범주로서 ‘읽기’는 공통점보다 차이점

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범주와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을 같은 범주로 보고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

정 속의 ‘교육 내용 범주’를 언어적 표현의 일치를 근거로 동일하게 보아서는 곤란함을 알 수 있

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할 때는 교육과정 자체가 가진 특수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일부 교육 내용만으로 교육과정 전체를 설명하거나 영역의 동일성만을 근거로 프랑스

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 역시 여러 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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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국어 교육과정 구성의 문화적 맥락 고려의 경향

외국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여러 국가의 자국어 교육과정이 동

일한 전제 혹은 맥락 속에서 탄생했다는 오해이다. 지금까지 연구사에서는 프랑스의 자국어 교

육과정의 특징 파악을 위한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경

향이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국가의 자국어 교육과정 형

성에는 특수한 문화적 맥락이 있기 마련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한 국가에서 자국어가 갖는 위상의 측면이고, 둘째는 근

대 공교육에 영향을 끼친 자국어 교육적 전통의 측면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국어 교육과

정의 특징을 살핀다면, 세계 여러 나라의 자국어 교육과정이 갖는 특수성이 부각되리라고 생각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프랑스와 미국을 예로 하여 자국어의 위상에 대해 확인해 보자. 프랑스에

서는 헌법 제2조에 프랑스어의 지위를 ‘공화국의 언어’로 인정하였다(박동열, 2011). 프랑스에

서는 1994년에 프랑스어의 사용에 관한 법률인 투봉법(loi de Toubon)을 따로 제정하고 프랑

스어가 갖는 개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법령 안에 명문화할 정도로 프랑스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김진수, 2008; 박동열, 2011; 윤희원, 2006; 한선혜, 2002). 프랑스어는 프랑스

지역과 프랑스 민족, 프랑스 문화를 대표할 만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갖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인 미국에서, 영어는 미국 전역

의 법적 공용어로 인정되지는 못했다. 현재 영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주(州) 정부는 25개로,

연합 정부는 미국 이주 다민족들의 모국어와 영어를 공동의 의사소통 도구로 인정한다(오영인,

2012). 1968년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bilingual education policy)이 보여주듯, 미국은 공

식적인 이중 언어의 사회이다. 주지하듯, 그렇다고 해서 영어의 중요성이 미미한 것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내에 존재하는 다민족의 모국어와 영어를 모두 교육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이 수립된 것은 영어 문식성의 부족으로 인해 차별받는 소수 민족들이 존재

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학교 교육을 비롯한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영어 문식성은 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는 법적 공용어(official language)이자 역사와 전통을 담지한 자국어

(national language)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미국에서 영어는 이중 언어 사회에서 공적 문식성

의 획득을 위한 목표 언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 같은 위상의 차이는 자국어 교육과정의 형

성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주는 배경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어가 갖는

위상에 따라,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에서는 프랑스어 문화유산을 수용하고 창조하는 문화적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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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자국인들이 기본적인 영어 문식

성을 획득하는 것을 중시하고,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서 여러 언어문화의 일부로서 영어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중시하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대 공교육에 영향을 끼친 자국어교육의 역사적 측면을 예로 들어 보자.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 주요 국가에서 언어교육은 교양 교육이자 인문학적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

져 왔다(이홍우 외, 2008). 고전 읽기와 수사학을 중시하는 유럽 교육의 전통이 존재했으며,

이것이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유럽 교육의 전통 속에서

프랑스의 언어교육은 라틴어로 이루어졌다(김현권 역, 2000). 프랑스의 고전 읽기 교육과 수사

학 교육이 라틴어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프랑스어 교육의 시기에 와서 그와 같은 역사적 전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6세기 이후 프랑스의 시인들인 ‘플레이야드’에 의해 주도된 프랑

스어 부흥 운동은 라틴어의 전통 중 프랑스어와 통합할 만한 것들은 통합하고, 그렇지 못한 것

들은 폐기하는 태도를 견지했다(김형길, 2001, 2005). 플레이야드 시인들이 표방한 “모방에

의한 창조”가 그와 같은 태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김형길, 2001). 당시 프랑스 시인들에

게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주요한 보고였다. 프랑스어에 대한 프랑스인들

의 이와 같은 태도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된다.

실제로 18세기 프랑스 혁명 정부는 학교 교육을 프랑스어로 수행할 것을 공표하였다(김형길,

2005). 이후에도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어를 전담하는 국가적 기구를 만들고, 프랑스어 관련 정

책을 수립하였다(김형길, 2001, 2005; 윤희원, 2006; 이재영, 2002, 2006). 사회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구체상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프랑스어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태도나

관점에 영향을 끼친 전통적 관점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근대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프랑스의 프랑스어교육은 18세기부터 중시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10) 그러나 인문학

교육, 문학교육을 기준으로 본다면, 프랑스의 프랑스어교육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을 현대

의 교육과 통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프랑스

어교육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 하위 내용 영역 등을 역사적 전통 위에서 세웠다고 볼 수 있다.

근대 국가 수립의 시기가 프랑스보다 늦고, 제국주의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으며, 한문과 우리

말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11)해 온 언어문화 속에서 국어교육의 전통을 세우고

있는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형성 맥락 역시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 상이한 바가 있다.

한 국가의 자국어 교육과정은 자국어의 위상, 세계 여러 언어와의 관계, 국가의 언어문화와

언어 정책, 자국어 교육 형성의 역사적 배경 등의 여러 변인들의 영향 가운데 만들어진다고 볼

10) 프랑스 혁명 정부가 학교교육을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수행하도록 공표한 것은, 근대의 학교교육
에서 자국어 교육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11) 구어와 우리말, 문어로서의 한글과 문어로서의 한문은 오랜 시간 동안 공존해 왔다. 한문과 우리말의
상호보완적 관계는 한국문학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조동일(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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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볼 때, 여러 국가의 자국어 교육과정 설계의 맥락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교육과정 설계의 이와 같은 맥락을 제거한 채로 한 국가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분

석한다면, 그 분석의 결과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자국어 정책과 자국어 문화, 자국어의

‘국어’로서의 위상, 자국어교육의 형성 과정 등을 분석의 주요한 참조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을 검토하게 되면, 교육과정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평면적 분석에서 벗어나 자국어 교

육과정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특히 외국의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자국어 쓰기 교육과 우리나라의 쓰기 교육, 외국 교육과정상의 문학교육과 우리나라의

문학교육을 동일한 범주의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프랑스의 교육과정이 갖는 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 ‘구성 방식’의 특수성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내용으로 무엇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

는 프랑스 교육과정의 특징은 프랑스에서 자국어의 위상과 전통의 맥락 등 문화적 차원에서 재

조명될 필요가 있다.

Ⅲ.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 체제와 특징

이 장에서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 체제와 특징에 관해 논할 것이다. 이 장의 논의는 의

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위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논의를 추가하고자 한다.12)

1. 중등학교의 자국어 교육과정 편제 및 시수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 구성 방식, 내용의 특수성 등을 확인하기 전에 프랑스의 자국어 교

육과정의 편제, 시수 등을 확인해 전체적 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 기간으로 둔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중학

교 학생들은 진로나 적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을 공부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대학에 진

12) 본고의 논의는 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
정이 프랑스 교육과정의 특징을 대표할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문
식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 향후의 교육과정을 위한 학습 준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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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할 일반 계열과 실업 계열로 나뉘어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공부하게 되며, 여기에서 세부 전

공도 나뉘게 된다. 프랑스의 중학교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달리 총 4년으로, 일종의 적응 과정

인 6학년(6e), 중심 과정인 5-4학년(5e-4e), 진로 지도 과정인 3학년(3e)이 있다(정영근 외,

2010). 이 과정을 마친 후 고등학교에서는 1, 2학년부터 일반 계열과 실업 계열로 나뉘어 공부

하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바깔로레아를 보고 대학교(Université), 그랑제꼴(Grandes

Ecoles), 전문학교(écoles) 등에 진학한다.

프랑스의 중학교에서는 주당 4-5시간의 수업 시수를 프랑스어 수업에 할애한다(유미향,

2012; 정영근 외, 2010). 수업 시수와 과목 등을 중심으로 하여 프랑스의 중등학교 자국어 교

육과정 편제 및 주당 수업 시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1> 프랑스의 중등학교 자국어 교육과정 편제 및 주당 수업 시수

* 이 표의 내용은 정영근 외(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위 표를 보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어 교과에서 선택과목의 분화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프랑스어” 과목을 주당 4-5시간가량 공

부하고, 어문 계열 학생들에 한해 “국문학” 과목을 일종의 전공 필수 혹은 선택과목으로 공부한

다. 어문계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국문학”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프랑스의 중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내용 범주를 심화한 선택 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셈

이다.

이중에서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중학교 전학년의 교육 내용 범주와 고등학교 1학년 필수

교과인 프랑스어의 기본 교육 내용 범주를 보자면 아래와 같다.

<표 2> 프랑스의 중등학교 자국어 교육과정 교육 내용 범주13)

13) 중학교의 교육 내용 범주는 프랑스 중학교 교육과정 문서(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p. 5-12)에서,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 범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서(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7, pp. 5-9)에서 찾아 정리한 것이다.

학년 과목명 비고 주당 수업 시수

중학교 전학년 프랑스어 공통 4-5시간

고등학교

1학년 필수 교과 프랑스어 공통(일반 계열, 실업 계열) 4시간

2학년 공통 교과 프랑스어
과학계열, 사회 경제 계열, 어문

계열
4시간

2학년 전공 교과 국문학 어문 계열만 선택 2시간

3학년 전공 필수 국문학 어문 계열 전공 필수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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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보면, 문학 작품의 문화적 이해, 논증

과 설득 중심의 언어활동으로 크게 양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언어활동 중에

서도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 구성 방식

이 절에서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 구성 방식에 대해 논할 것이다. 구성 방식의 특수성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가. 자국어 교육 목표의 보편성과 특수성

교육과정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정 목표는 각 교과의 교육 방향, 수업의 계획과 실

천 방향 등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하

나의 독립적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프랑스의 중학교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목표나

목적을 독립적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자국어 교육의 원리와 기본 교육 내용

범주에 관한 설명에서 자국어 교육의 목표가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 원리에 관한 설명을 통해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 목표를 유추할 수 있

는 것이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상에서는 자국어 교육 목표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자국어

기본 교육 내용 범주

중학교

- 언어 학습: 문법, 철자법, 어휘

- 읽기

- 쓰기

- 말하기

- 예술사

- 정보통신기술

고등학교

- 문화와 문학 사조

- 이야기: 소설 혹은 중편 소설

- 희곡: 장르와 작품 특색

- 쓰기

- 논증과 설득

- 쓰기, 출판, 읽기

- 동의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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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의 특수성에 관한 일관된 강조 사항이 있다.

프랑스의 중학교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프랑스어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공통 기본 역

량’으로 ‘프랑스어 숙달’, ‘인문적 교양’, ‘정보 통신의 일반적 기술 숙련’, ‘시민적 사회적 역량’,

‘자율성과 자주적 행동’ 등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 5). 이중에서 인문적 교양이나 정보 통신 기술, 자율성 등의 기본 역

량은 자국어 교육의 목표에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보편성을 갖는다. 프랑스에서는 읽기, 쓰

기, 말하기 등의 프랑스어 숙달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을 받은 프랑스의 학생들이 얻게 될 인문적

교양과 사고력, 시민 사회적 능력 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자국어교육의 목표를 항목화하였다. 보편적 목표로는 ‘지식 습득하기’, ‘문화 구축하기’, ‘인성 교

육’, ‘시민 교육’ 등을, 고유 목표로는 ‘언어 구사’, ‘문학 지식’, ‘문화 적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

다(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7, p. 5). 보편적 목표에서는 인

문적 교양 등의 사고력과 시민 사회 적응 능력을 강조하며, 고유 목표에서는 언어 구사를 비롯

하여 문학을 중심으로 한 문화 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어 교육 목표의 보편성에 관한 강조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자국어

능력이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국어 활동 수행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준다. 학생들이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얻게 될 국어 능력은 자율성과 자주성을 획득하여 시민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능력이며, 고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인문적 교양에 동참하도록 하는 능력이

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구축’을 보편 목표로 제시하고, ‘문화 적응’을 고유 목표

로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프랑스의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능력의 향상’이 중등학교 교육의 보편 목표이자 자국어

교육의 고유 목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편 목표이자 고유 목표로서 문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특징

은 구체적 내용 면에서도 발견된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 기본 내용 범주는 언어 학습, 읽기,

쓰기, 말하기, 예술사, 정보통신 기술 등인데, 이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읽기’ 교육

내용 범주이다. 읽기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인문적 교양’에 있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 범주에 포함된 ‘예술사’ 범주는 문화 능력의 강조와 관련된다. ‘예술사’ 범주는 여타의

교과와 자국어 교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돕는 분야이이면서 과거의 문화 예술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학생들 스스로의 문화를 풍성하게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자국어교육에서는 자국어 능력을 국어 활동의 수행으로만 제한하여 진술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국어 능력은 학생들의 자율성, 사회성, 시민성 등을 기르는 여러 활

동과 관련되며 그 가운데 문화와 예술에 관한 감식안을 갖게 되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 수 있

는 능력을 포함한다. 물론 여기에서 ‘문화 능력’은 일반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화적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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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줄 안다는 소극적 의미의 ‘문화 능력’을 뜻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의

문화 능력은 프랑스어로 형성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를 이해하며, 그러한 이해를 여타

의 문화유산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해 능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

신들의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 능력을 확장될 수 있다.

나. 교육 내용 기술의 특징

다음으로는 교육 내용의 특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교육 내용 기술의 특징을 확인하

고자 한다. 교육 내용의 기술 방식은 해당 교육 내용이 갖는 특수성을 말해준다. 프랑스의 자국

어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울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있다.

먼저,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교육 내용을 성취기준 중심으로 진술하

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취기준은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획득하리라고 가정하

는 성취 능력 혹은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그것이 지식이

든, 수행 능력이든, 태도이든, 교육 내용을 성취기준으로 항목화하여 제시한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경향에 따라 성취기준의 수를 줄이는 추세이긴 하지만,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진술하는 특징에는 변화가 없다.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은 일종의 교육 목표이자

교육 내용으로 기능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것

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은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이 갖는 특수성을 말

해준다. 예를 들어, 읽기 범주의 교육 내용(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p. 13-36)을 확인해 보자. 읽기 교육 내용은 학년에 따라 2-3가지 차

원에서 진술된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 중 읽기 범주의 교육 내용은 읽기의 기능이나 전

략, 태도 등으로 진술되지 않는다. 읽기 범주에 가장 먼저 진술된 것은 해당 학년에서 학생들이

최소한으로 읽을 책의 분량이다. 중학교의 경우, 각 학년에서 학생들은 최소한 “전집 3권, 텍스

트 모음집 3종, 수업 시간 이외에 훑어 읽을 작품 3편”을 읽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다음

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은, 학생들이 읽을 자료의 목록이다. 여기에서 읽을 자료의 목록은

대개 문학사에서 인정받은 문학 작품이며, 프랑스 작품으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유럽을 중심

으로 한 세계의 고전들이 작품 목록에 올라 있다. 한편, 작품 목록은 연대기적 작품 목록과 장

르별 목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학년마다 연대기적으로 읽을 작품의 목록이 먼저 제시되었는

데, 6학년에서는 고대, 5학년에서는 중세 및 르네상스, 4학년에서는 19세기 작품, 3학년에서는

20세기-21세기 이야기 형식 등이 중시된다. 각 학년에서 중점적으로 읽을 장르별 목록 역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장르 구분이 엄격한 것은 아니며, 모험담, 시, 희곡, 영상,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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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으로 장르를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보건대,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특정한 성취기준의 내용을 획득했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과거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대기적 작품 목록을 참고로 하여 골고루 작품을 읽었는지 여부가 중요하

다. 읽기의 방법보다는 읽기의 목록을 강조하는 경향인 것이다. 후술할 바이지만, 이는 자국어

교육에서 문화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의 교육과정에서는 작

품 읽기를 그 자체로 중시하며, 작품 목록을 참고로 문학 경험을 쌓는 것을 그 자체로 중시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쓰기 범주의 교육 내용(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p. 13-36)을 확인해 보자. 쓰기 교육과정 역시 성취기준이 진술되어 있지 않다.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한 학년 동안 학생들이 쓰기 수업에서 완성할 글의 분량이다. 예를 들어, 중

학교 최고 학년인 3학년의 경우 40줄 분량의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텍스트 작성을 목표로 하

고, 최소 3주에 한번 완성된 글을 작성하도록 독려한다. 중학교 4학년의 경우 40줄 분량의 텍

스트 작성을 목표로 하고 3주에 한 번씩 완성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한다. 5학년의 경우에는 한

장 반(30줄) 분량의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텍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며, 6학년의 경우에는 한 장

(21줄) 분량의 정확하고 논리적인 서술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

정 내용 중 쓰기 표현 범주에 포함된 ‘이행 방법’은 교사의 수업 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학생들

의 글쓰기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술하였다. 쓰기 범주의 교육

내용 중,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과정과 유사한 것은 학생들이 수행할 ‘쓰기 연습’의 내용이다. ‘쓰

기 연습’의 경우, 대개 학생들이 쓸 텍스트의 장르에 관한 내용 위주이다. 중학교 6학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3> 중학교 6학년 ‘쓰기 연습’ 범주 내용14)

14) 표의 내용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 중 일부(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p. 17-18)를 인용한 것이다.

‘쓰기 연습’ 범주 내용

- 개인적인 경험 서술

- 읽기 과정과 연관된 쓰기 : 짧은 우화, 콩트 또는 콩트의 일부, 서사시의 에피소드, 희곡의 짧은 한

장면

- 시적 표현을 강조하는 텍스트 : 예술사 수업에서 공부한 작품에 대한 서술

- 상상력 개발을 돕는 다양한 보조 자료(시청각 자료, 사물, 영상 이미지)에 대한 쓰기

* 장문의 글쓰기, 특히 단편 소설 글짓기의 경우, 개인 또는 그룹 과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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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학생들은 우화, 콩트, 시의 에피소드, 희곡, 소설 쓰기 등

쓰기 연습이 가능한 문학 하위 장르들의 쓰기 연습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쓰기 방법이나 학생들

이 배워야 할 지식의 목록, 성취기준 등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예술사 범주의 경우(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p.

13-36), 해당 학년에서 주로 다루게 될 주제를 명시하였다. 중학교 6학년은 ‘예술, 신화, 종교’,

중학교 5학년은 ‘예술, 국가, 권력’, 중학교 4학년은 ‘예술, 공간, 시간’, ‘예술, 단절, 연속’, 중학

교 3학년은 예술사와 관련된 다양한 관심사들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예술, 국가, 권력’을 주제로

다루도록 하였다. 별도의 성취기준이나 교수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예

술사 범주에서 제시한 관련 주제들이 해당 학년의 여타의 교육내용 범주와 관련이 있다는 점 역

시 특징적이다. 특히 읽기 범주와 예술사 범주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예술사 범주에서 제

시한 각각의 주제들은 해당 학년의 읽기 목록에 실린 작품들을 독서한 후에 탐구할 수 있는 주

제에 해당한다. 예술사 탐구에 필요한 자료들이 이미 자국어 수업에서 제공된 셈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 내용이 진술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읽을 자료의 목록

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그와 연계하여 교육 내용 범주 안에서 탐구 가능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

도록 하며, 학생들이 완성할 쓰기 활동의 결과적 분량을 제시하였다. 내용 범주별로 일률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제공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 진술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프

랑스 자국어 교육과정에 교육과정을 통괄하는 체계나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한

다. 우리나라의 자국어 교육과정과 같이 구성 체계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프랑스의 자국어 교

육 내용 범주 사이의 연계가 뚜렷하다. 예술사 내용 범주에서 제시한 탐구 주제가 읽기 내용 범

주에서 제시한 읽기 자료의 목록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중학교의 역사 교육과도 관련성이 있다.

다. 교육 내용 범주의 특징과 역할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상의 교육 내용 범주를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범주인 영

역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이 절에서는 각 교육 내용 범주의 특징과 역할에 관해 조금 더 구

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

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에 관한 논의를 추가할 것이다.

1) 언어 학습 범주 - 프랑스어 표현과 이해의 중시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언어 학습 범주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과 유

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 범주의 교육 내용에서 역시 몇몇 차이점이 발견된다. 프랑스의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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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자국어 교육과정 언어 학습 범주에서는 ‘문법’, ‘철자법’, ‘어휘 학습’의 3요소를 동등하게 강

조하였다. 이중 ‘문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언급(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 6)은 언어 학습 범주의 특징을 잘 드러내준다.

중학교 문법 지도는 학생들에게 언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도록 하고, 분석하고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용어를 완전히 숙달하도록 지도하여, 읽은 텍스트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말

하기나 쓰기에서도 보다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배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밑줄: 필자)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언어 학습’ 범주 내의 ‘문법’ 요소에서는 프랑스어 문법의 체계

성이나 구조성을 강조하기보다, 이해와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어 활동을 강조한다. 프랑

스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문법 능력을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하지만,

이 역시 언어 표현과 이해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위한 것이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지식의

중요성은 프랑스어의 이해와 표현을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중학교 프랑스어 ‘문법’ 학습 내용은 학생들이 배울 지식의 목록 중심이

다. 프랑스어 학계에서 생성된 문법 지식을 빠짐없이 학습하는 등의 체계성을 강조하기보다, 중

학생의 수준에서 탐구할 항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자국어 교육과정

의 경우, 모든 학년에서 ‘문장 분석, 어휘 분류, 문법 기능’ 등이 문법의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학년마다 1-2가지의 하위 교육 내용이 추가된다. 6학년은 ‘동사변화, 동사의 시

제’, 5학년은 ‘동사변화, 동사법 사용과 의미’, 4학년은 ‘동사변화, 텍스트 문법 입문’이 추가되었

다. 3학년은 ‘동사의 문법’, ‘텍스트 문법 입문’, ‘발화 문법 입문’ 등이 추가되었다. 이해의 편의

를 위해 중학교 5학년 언어 학습 범주 중 ‘문법’ 요소의 교육내용 예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표 4> 프랑스의 중학교 자국어 교육과정 중 ‘언어 학습’ 범주 내 ‘문법’ 학습 내용(5학년) 사례15)

15) 표의 내용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 중 일부(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p. 19-21)를 인용한 것이다.

학년 언어 학습 ‘문법’ 학습 내용의 예

중학교

5학년

1. 문법
2. 철자법

3. 어휘 학습

- 문법 기능

· 명사구와 확대

· 상황 보어 명사군
· 동작주 보어

- 동사 변화

· 접속법 현재형
· 능동태와 수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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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중학교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어휘 학습’ 범주의 주 요소로 ‘철자법’과 ‘어휘 학습’

을 강조하였다. 철자법이나 어휘의 학습은 프랑스어 문법에 대한 이해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

을 갖는다. 철자법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주어와 동사의 일치, 복합 명사, 수 한정사, 접두어,

접미사 등 문법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철자법을 학습하도록 한 것이다. 어휘 학습

의 경우도 문법의 양태 개념, 어원학, 동의어 등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어휘를 학습하도

록 하였다.

그러나 어휘 학습의 내용은 문법 중심의 어휘 학습 범위를 넘어선다. 먼저, 여타의 교육 내용

범주와의 관련성이 강조된다. 교육과정상에서 어휘 학습은 쓰기 표현 범주나 읽기 범주와 연관

성을 갖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교사들은 읽기 범주에서 학습한 문학 작품과 관련되는 어휘를 중

심으로 다양한 어휘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중학교 5학년의 어휘 학습 내용 사

례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표 5> 프랑스의 중학교 자국어 교육과정 중 ‘언어 학습’ 범주 내 ‘어휘 학습’ 내용(5학년) 사례16)

16) 표의 내용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 중 일부(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p. 20-21)를 인용한 것이다.

- 동사의 시제

· 복합시제

학년 언어 학습 ‘어휘 학습’ 내용의 예

중학교

5학년

1. 문법

2. 철자법
3. 어휘 학습

- 어휘 분야
· 감정 어휘

· 가치 어휘

· 문학 장르 어휘 (소설, 코미디)

- 어휘 개념
· 다의어

· 고유 의미와 비유적 의미

· 수사법
· 어원학

· 일반어/특수어

※ 어휘망 구축 사례

· 신체 묘사와 심리 묘사
· 중세 세계

· 풍경과 장식

·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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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내용을 보면, ‘문학의 장르 어휘’가 어휘 학습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휘학습을 위한 어휘망의 구축에서도 중학교 5학년 읽기 범주에서 학습한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과 관련되는 어휘들이 어휘학습의 주요 내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고등학교의 자국

어 교육에서 역시 자국어 교육과정 내 다른 범주와의 관련성 속에서 ‘어휘 학습’의 내용이 심화

된다.

이런 점들로 볼 때,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언어 학습’ 범주의 경우, 기본적인 문법

능력을 강조하되 프랑스어 이해와 표현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위한 문법 지식의 활용을 강조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철자법’과 ‘어휘 학습’을 중심으로 하여 실제적인 프랑스어 이

해와 표현을 위한 학습을 중시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읽기나 쓰기 등 이

해와 표현의 중심적 교육 내용 범주에서 학습한 어휘들을 ‘어휘 학습’ 범주에서 재구조화하여

심화 학습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해와 표현 등 여타의 내용 범주와 ‘어휘

학습’이 긴밀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2) 쓰기 표현 범주 - 경험과 연관된 쓰기 연습의 중시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쓰기 표현 범주의 교육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알아야 할 쓰기 지식의 목록, 특정한 쓰기 기능의 수행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쓰기 표현 범주의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은 매우 독특한 편이다.

쓰기 표현 범주의 교육 내용은 ‘목표’, ‘이행 방법’, ‘쓰기 연습’의 3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목표’

에서는 학생들이 한 학년을 이수하고 나서 쓸 수 있는 글의 분량과 종류를 일종의 목표로 제시

하였다. ‘이행 방법’에서는 해당 학년 학생들의 쓰기 수업을 위해 교사가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

하였다. 프랑스의 중학교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최소 3주에 한 번씩 학생들이 완성된 과제를

한 편의 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

에 글쓰기 연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쓰기 표현 범주의 교육 내용 중에서 ‘쓰기 연습’ 항목의 교육 내용이 가장 구체적이면서 중핵

적이라 할 수 있다. 중학교 5학년을 사례로 하여 ‘쓰기 연습’ 항목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자면 다

음과 같다.

<표 6> 프랑스의 중학교 자국어 교육과정 중 ‘쓰기 표현’ 범주 내 ‘쓰기 연습’ 내용(5학년) 사례17)

학년 쓰기 표현 ‘쓰기 연습’ 내용의 예

중학교

5학년

1. 목표 : 30줄 분량의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텍스트 작성

2. 이행 방법
3. 쓰기 연습

- 감정 표현을 포함한 개인 경험을 담고 있는 글

- 다양한 장소 묘사

- 실제 인물, 가상의 인물, 배운 작품 속 인물 묘사
- 가상 또는 실제 대화, 인터뷰 전사, 또는 가상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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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내용을 보면, 중학교 5학년의 쓰기 표현 범주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

나 학습 경험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연습을 되도록 많이 수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글쓰기에서

개인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읽기 경험이나 학습 경험이 포함된다. 자신이 배우

거나 읽은 문학 작품을 모방해도 되고, 예술사 등에서 배운 관점을 적용한 글쓰기를 수행할 수

도 있다. 교육 내용 범주 사이의 연계를 중시하고, 학생들의 경험을 소재로 한 글쓰기를 수행하

도록 하며, 문학 작품을 모방하는 글쓰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서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문학

작품 쓰기 연습이 주요 교육내용으로 포함된 점 역시 특징적이다. 쓰기 범주에서는 범주 간의

연계를 중시하며, 경험과 연관된 쓰기 연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읽기 범주 – 인문 교양, 문화, 역사성, 장르의 중시

읽기 범주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이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는 ‘인문적 교양’을 읽기 교육의 목표로 명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다음과 같은 언

급(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 8)을 참조할 만하다.

프랑스어교육은 각 학생들에게 문학 작품, 영화, 음악, 조형 예술 작품의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화적 지식을 제공한다. 교실에서의 읽기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신화, 콩트, 전설

과 위대한 유산 작품들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어휘 학습과 문학 장르와 형식의

발견과도 관련되어 있다. 또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위치와 문명의 특성들, 특히 종교적 특성
들에 대한 깊은 고찰을 강조한다.

위 내용을 보면, 프랑스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기본적 문화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여러 위대한 문화유산 작품들을 배우게 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읽기는, 학생들이 문

17) 표의 내용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 중 일부(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 23)를 인용한 것이다.

- 배운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 : 기사 소설, 모

험담, 짧은 우화 에피소드
- 읽은 문학 작품을 모방한 희극의 한 장면

- 다양한 운문 텍스트 : 자유시, 정형시 쓰기 입문

- 창의력 개발을 돕는 다양한 보조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
(이미지, 오브제, 시청각 자료), 특히 예술사적 관점에서

배운 문학 작품과의 관계를 활용함. 개인 또는 그룹 과

제의 형태를 띤 장문의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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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장르와 형식을 발견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배울 문화 지식은 대체로 프랑

스에 관한 것이지만, 유럽 문화의 공유나 세계 문화의 이해 역시 프랑스 자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위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문화 교육

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읽기 내용 범주이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은 프랑스어가 프랑스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확

인한 바 있다. 프랑스어 교육은 자국어 문화의 수용과 창조를 중요시하고, 고전 읽기를 강조하

는 인문학적 전통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현행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읽기 내용 범주이다.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되, 프랑스의 문

화를 이해하며, 유럽과 세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사회와 개인, 문명과 종교 등에 관한 인

문학적 성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랑스의 읽기 교육이다.

읽기 내용 범주에서 강조하는 읽기의 방법은 ‘분석적 읽기’와 ‘훑어 읽기’이다. 여기에서 ‘분석

적 읽기’는 정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텍스트의 구조와 문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읽기를 의미한다. 읽기를 통해 깊은 수준의 사고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석적

읽기가 필수적이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훑어 읽기’는 대체로 수업 시간 외의 읽기와 관련된

다. 교육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일상에서의 읽기 경험에 관해 고려한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

한편, 읽기 내용 범주에서는 읽기의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역사적 맥락을 강조한

다. 읽기에서 역사적 맥락을 강조한 것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읽기 자료 목록의 특징과 연관

된다. 한편, 학생들이 읽을 자료들은 같은 학년의 역사 교육과정과 관련된다. 역사 교육과정과

의 연계에 따라 학생들의 읽기 자료 목록은 연대기적으로 제시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적

으로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아래 표에서 ‘읽기 자료의 예’의 경우, 실제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목록(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p. 13-36)들 중 몇 편을

선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7> 프랑스의 중학교 자국어 교육과정 중 읽기 범주 관련 내용

학년 읽기 자료 읽기 자료의 예

6학년

1. 고대 텍스트

2. 우수한 단편과 이야기
3. 운문 입문

4. 희곡 입문

5. 영상 연구

-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메로스)

- <변신 이야기> (오비디우스)

- <천일야화>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 <어린왕자> (생텍쥐페리)

- 라퐁텐 우화
- 몰리에르 희곡

5학년 1.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 - <트리스탄과 이졸데> (고트프리트 폰 슈트라스부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 다시 읽기

- 99 -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읽기 목록의 구성

은 연대기적이다. 고대부터 중세, 르네상스, 19-21세기까지의 읽기 자료를 시대 순서에 따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읽기 자료를 연대기적으로 접하는 경험이 축적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읽기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고대의 유럽 문화와

중세 이후의 프랑스 문화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로 확장하게 될 가능성

이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시된 읽기 자료들이 대부분 문학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로 프랑스

작가들의 문학 작품을 목록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작품들이 배제된 것

은 아니다. 읽기 자료 목록에 포함된 문학 작품에는 고대 유럽 중심의 문학 작품을 비롯하여,

중세 이전과 이후의 유럽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를 비

롯하여, 러시아나 칠레의 작가가 포함되기도 했다. 또한 소설, 시, 극, 영상, 회화 등 문화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르를 균형 있게 수록하였다. 프랑스의 자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은 문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재인 것이다.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읽기 목록은 연대기적 구성 방식과 장르 중심의 구성 방식으로 이

원화되었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여러 장르에 관한 문식성을 기르는 것 역

시 읽기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언급한 바 있다. 서정, 서사, 극 등의 주요 장르와 프랑스 문학사

2. 모험담

3. 시: 언어 유희

4. 희곡: 희극
5. 영상 연구

르크

- <삐에르 빠뜨랑>
- <동방견문록> (마르코 폴로)

- 중세에서 20세기 작가들의 시 (폴 발레리, 아르튀르

랭보, 기욤 아폴리네르 등)

4학년

1. 편지글
2. 19세기 작품

3. 시: 서정시

4. 희곡: 웃기기, 감동시키기, 눈물 흘
리게 하기

5. 영상 연구

- 19세기 작가들의 작품 (빅토르 위고, 알렉산드르 뒤

마, 조르주 상드, 귀스타프 플로베르, 기 드 모파상,

에밀 졸라, 알렉산드르 푸슈킨, 애드거 앨런 포 등)
- 중세-21세기 시인들의 시 (피에르 드 롱사르, 알프

레드 드 뮈세, 샤를 보들레르, 기욤 아폴리네르 등)

- 몰리에르, 알프레드 뮈세 등의 희곡
- 풍자 만화, 신문 만화, 회화 작품 등

3학년

1. 20세기, 21세기 이야기 형식

2. 시
3. 희곡: 연속성과 쇄신

4. 이미지 연구

- 알랭 푸르니에, 로맹 가리, 이탈로 칼비노 등의 작품

- 현대 세계와 역사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20세기, 21세기 장편 소설

- 폴 엘뤼아르, 루이 아라공, 파블로 네루다 등 참여

시인들의 시.
- 폴 끌로델, 기욤 아폴리네르 등 새로운 경향을 나타

내는 현대 시인들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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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달한 주요 하위 장르를 기준으로 하는 읽기 목록의 제시 역시 특징적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읽기 범주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문화적 능력의 향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학생들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세계

의 문학적 고전 작품들을 섭렵하는 과정에서 인문 교양 능력을 중심으로 여러 예술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읽기 자료를 연대기적으로 접하는 경험을 통해 역사적 맥

락의 읽기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여러 고전을 읽기를 통해, 학

생들은 자신과 세계, 개인과 사회 등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4) 말하기 범주 - 말하기 연습, 논증의 중시

말하기 범주의 교육 내용은 쓰기 교육 내용과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하게 진술되었다. 말하기 범

주의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은, 쓰기 지식의 이해보다 글쓰기 연습을 그 자체로 중시하는 쓰기 범주

와 유사한 점이 많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학교 6학년 말하기 범주의 내용(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 18)을 확인해 보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6학년 학급에서 말하기 학습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추구한다.
- 여러 가지 의사소통 상황 구별하기

- 적절한 언어 수준으로, 이해 가능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하기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고려하기
-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학생들은 규칙적으로 큰소리로 읽고 낭송하는 연습을 한다. 이때 텍스트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위에 제시된 말하기 학습의 목표는 6학년에서 3학년에 이르는 중학교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

로 강조되는 목표이다. 말하기 범주에서도 쓰기 범주와 마찬가지로 말하기 지식이나 특정 담화

양식의 이해, 기능의 훈련 등을 중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실 상황에서 자

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말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인물, 대상, 장소 등 말하기의 맥락이 갖추어진

형태를 가정하고 말하기 연습을 수행하도록 독려한다. 이와 같이, 말하기 범주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말하기 연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말하기 수업에서 학생들은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는 연습을 한다. 암송 연습 등이 여기

에 포함되며, 이는 중학교 최고 학년인 3학년에까지 지속된다. 이 역시 말하기를 향상시키는 중

요한 연습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말하기 범주에서 가장 중시되는 담화 유형은 논증적 담화와 설명적 담화이다. 다른 유형의 담

화는 교육과정상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논증적 담화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진

적으로 심화된 말하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3학년에서는 논증적 담화의 훈련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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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하기 범주의 교육 내용은 다양한 담화 지식을 강조하기보다 논증 등의 특정한 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하기 지식이나 기능의 훈련보

다 말하기 연습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 역시 말하기 범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5) 예술사 및 정보통신기술 범주 - 문화 능력과 연계성의 강조

정보통신기술 범주의 경우,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하위 내용 범주로 언급되기는 하였으

나 독립적인 내용 범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통신기술 범주의 경우, 학년별 교육 내용에서

독립적 항목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쓰기 범주나 읽기 범주 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정도이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성격과 관련

하여, 정보통신기술 범주의 중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정보 중심의 시대, 멀티미디어 매체의 활용은 읽기 등의 언어활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술사 범주의 경우,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독립적인 교육 내용 범주로 다루어졌음에

도 불구하고 그간 연구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교육과정상에 진술된 교육내용은 소략한 편이지

만, 예술사 범주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여주는 범주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의

프랑스어 교사들은 예술사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생들 스

스로의 문화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된다. 예술사 학습은 문학 작품, 장르, 문학

의 기능 등에 관한 이해의 심화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예술사 범주는 문학 작품 읽기를 위주로

구성된 읽기 범주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학생들은 예술사를 공부함으로써 프랑스어

와 세계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한편, 예술사 범주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 내용 범주 간, 혹은 교과 간의 연계를 가능하

게 하는 장이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예술’, ‘공연 예술’, ‘공간 예술’ 등을 예

술사 교육의 분야로 제시하였다. 학년별 교육 내용에서 제시한 주제들, 예를 들어 ‘예술, 신화,

종교’, ‘예술, 국가, 권력’ 등에 관해 탐구하면서 이들 분야의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제시된 주제를 중심으로 한 탐구의 과정에서, 토론 등을 중심으로 한 말하기, 문학 작품 읽기,

문학 작품의 이해·감상·분석, 특정 주제에 관한 탐구 과정과 결과 쓰기 등의 프랑스어 활동이 가

능하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예술사 범주는 자국어 교육과정을 실제적으로 통합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예술사 범주의 교육 내용이 학생들의 문화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프랑스의 교육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2009, p.

1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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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은 문학 작품들을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맞게 배열할 수 있어
야 한다. 주어진 시대의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경향과 공통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것은 작품 간의 상호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작품과 작가, 주제, 문학 장르를 배경으

로 그 시대의 특수한 정보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간을 초월하여 특수 예술 분야나 어느
한 주제와 관련된 공통 특성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중략>

학생들은 간단하지만 예술적 주제나 분야에 대한 전문 용어들을 습득한다. 이렇게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들을 심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주체적 단계에 적응하게 된다.

위 내용을 보면, 학생들은 중학교 자국어 교육과정의 예술사 범주에서 작품과 작품 간의 관계

를 이해하고, 여러 시대에 관한 정보망을 구성하며,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공통 특성을 찾는 방

법을 익히게 된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이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

와 같은 예술사 범주의 교육 내용은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종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종합 능력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문화를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고차원적인 문화 능력이다. 학생들은 예술사 범주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탐구 주제

를 중심으로 하여, 프랑스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종합할 수 있다.

이상에서,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구성 방식, 하위 내용 범주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의 특징 등을 점검해 보았다. 이와 같은 실제적인 검토를 토대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프랑

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의미와 시사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가 자국의 문화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적 공용어로서 프랑스어는 프랑스 민족의 문화와 사고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은 학생들이 과거

로부터 이어져 오는 문화적 산물들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수용하여 자신들 스스로의 문화를 구

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이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자국어 교육과정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인문적 교양을 중심으로 한 문화 능력의 향상, 사고력의

향상 등은 보편적 교육 목표이면서 동시에 자국어 교육에 특수한 목표로 구체화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자국어의 위상을 고려하여, 문화 능력과 사고력의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어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읽기 범주는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이와 같은 특

징을 잘 드러낸다. 읽기 범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읽기 자료 목록들은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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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되었다. 학생들이 여러 시대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읽기 자료 목록들은 프랑스 문학 작품을 중심으

로 한 세계의 고전들이다. 고전 읽기는 유럽 교양교육의 전통을 잇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인문적 교양의 형성’이라는 목표와 교육 내용은 프랑스인들에게 낯설지 않은 방식으로 언어 교

육의 중핵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프랑스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로부터 형성되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프랑스의 언어문화를 수용할 수 있다. 프랑스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고전 작품들을

읽고,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여 토론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널리 알려진 프랑스 문학 작품들은

암송의 소재가 되거나 학생들의 글쓰기 모델이 된다. 문학 장르와 관련된 어휘, 문학 작품에 수

록된 어휘들은 프랑스어에 관한 구조적 이해에도 도움을 주며,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어휘망을 구성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예술사 범주의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작품과 작품 간의 관계를 찾고 이해할 수 있으며,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심층적 문화 탐구

를 수행할 수 있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 범주의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다. 교

육 내용 범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교육 내용 구성 방식이 존재한다. 교육 내용의 제시

방식이 ‘배워야 할 지식의 목록 제시’, ‘교사들의 수업 방법 제시’, ‘읽기 자료 목록 제시’, ‘탐구의

주제 제시’ 등으로 다양한 것이다.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의 다양성으로 인해, 교육 내용이 임의적

으로 제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성은 교육 내용 범

주 간의 긴밀한 연계성 위에서 성립된 것이다. 하나의 교육 내용 범주에서 학습한 내용은 다른

교육 내용 범주에서 활용 가능한 소재가 된다. 이를테면, 읽기 범주에서 학습한 어휘는 언어 학

습 범주의 소재가 되고, 읽기 범주에서 학습한 여러 자료들은 예술사 범주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다. 교육 내용 범주 사이의 이와 같은 긴밀한 연관성은 교육과정의 목표 실현을 위한 학년

별 위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에서 자국어 교육이 차지하는 위상과 우리나라에서 국어교육이 갖는 위상을 단순히 동

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이 갖는 이와 같은 특징은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의 위상을 생각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여러 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국어’의 위상에 관한 학

술적·교육적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활발한 논의의 결과로서 국어 교과의 가치

와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터하여 교과목을 구성하고 교육 내용을 구안할 필요

가 있다.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자국어교육의 목표를 인문적 교양을 포함한 문화 능력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프랑스어의 위상에 대한 교육적 합

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서는, 우리나

라에서 자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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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 속 교육 내용 범주에 해당하는 ‘하위 내용 영역’의 교육적 의

미에 관한 성찰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 구분은

세계 주요 국가의 자국어 교육과정 내용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교육적 근거를 어느 정

도 확보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이 갖는 성격은 프랑스의 교육 내용 범주의 성격과 차이가 많았다. 국어 교육과정의

위상을 점검하고, 국어교육의 목표에 제대로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심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

의 영역 구분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어 교육과정에서 ‘하위 내용 영역’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지식, 학습할 활동 등을 정하는 매

우 확실한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하위 내용 영역의 엄밀한 구분은 하위

교과목 선정, 학생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영역 간 통합 등의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논쟁의 중심이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교육 내용 범주 구

분이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셋째로, 교육 내용의 구성 방식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또

한, 하위 영역 간의 구분이 뚜렷하나, 내용 체계를 동일하게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의 특징이다. 그러나 하위 영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교육 내용

구성 방식이 교육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위 내용 범주의 특수성

을 고려하는 방식의 교육 내용 구성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절실하다.

넷째로, 교육 내용의 위계성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프랑스

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하는 방식, 몇 개의 중요한 담화 유

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되 주제나 활동을 심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위계화를 시도하였

다. 교육 내용을 위계화하는 기준은 교육내용의 주안점, 교육 목표의 중요성 등과 밀접한 관련

을 갖는다. 교육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 내용의 위계성을 엄밀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내용의 위계성 실현이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상에서 프랑스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특징과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국어 교육과정

에의 시사점을 논해 보았다. 이는 시사점의 제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의 연구를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 이외의 세계 주요 국가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심층적

논의 역시 후속 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을 계기로 하여, 각국의 자국어 교육과정에

관한 검토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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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review on the national language curriculum of France

Hyun-Jeong Kim(Research Faculty, KICE)

Jae-Woo Joo(Assistant Professor, Hoseo University)

Ha-Youn, Jo(Associate Professor, Ajou University)

These days there are many changes in the national curriculum of South Korea, and in

the line with them many questions are jumped o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korean language as a subject. To come up with answers, many reviews on the national

language curriculum of leading countries are needed. Until now, there are two research

trends. First, the categories of educational contents in the national language curriculum of

France is supposed to be equal to spheres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Second, the

cultural context of the national language curriculum formation is overlooked. In France,

French language is official and national language which implies French culture and the

history of France. As a result, in the national language curriculum of France, cultural

competence is most important. In the reading curriculum, for example, the lists of many

french literal works and world’s classics are offered as teaching materials which enable

growing cultural competences of students. There are 6 categories of educational contents

in the French curriculum in France; ‘Language Learning’, ‘Reading’, ‘Writing Expression’,

‘Speaking’, ‘History of Ar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 all these

categories, general educational contents are related with cultural competence.

Connectivities between categories and hierarchies between grades are important features

of the French curriculum. We can achieve many implications from these features of the

French curriculum of France. To obtain educational development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ese are needed to be done ; more educational researches about the status of

korean language, legitimacy of sphere division, diversification of the suggestion ways of

educational contents and connectivities and hierarchies of educational contents etc.

Key Words : national language, official language, the curriculum, France, spheres,

categories of educational contents


